
고려아연, 자일렌 3만리터 유출
지하배관 파손으로 사고 발생 … 바다 가까워 해양오염 가능성

2월22일 오후 2시20분경 울산 온산공단 온산항 사거리에서 지하 2m에 매설돼 있던 화학물질 이송 배관이

터져 자일렌(Xylene) 3만리터가 유출돼 토양

이 오염됐다.

자일렌은 마취증상과 골수장애를 일으킬

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.

울산소방본부와 울주군은 고려아연이 회

사의 스팀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

매설된 직경 20cm의 자일렌 혼합물 이송 배

관을 파손시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.

자일렌 혼합물 배관은 액체화물 탱크터미

널인 정일스톨트헤븐에서 롯데케미칼까지 연

결돼있다.

사고가 나자 정일스톨트헤븐 등은 배관 연결부위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혼합물이 토

양을 오염시켰으며 사고 지점이 바다와 가까워 해양오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고려아연은 파손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으며 경찰과 울주군은 오염된 토양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오

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은 고려아연이 지하 배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땅을 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관

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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